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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 극지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업무협약 체결

‘극지안전훈련·극지해역 운항 전문인력 양성’ 협력 추진

□ 극지연구소(소장 김예동)는 7월 14일(화) 극지연구활동 간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업무협약

(MOU)을 체결한다.

□ 극지는 혹독한 환경조건으로 인해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극지에서의 사고는 곧 생존과 직결된다.

극지연구소는 2011년부터 극지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 체결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협약서에는 극지역 사고예방․구급․구난을 위한 안전훈련과 극지

해역 운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이 담겨 있다.

□ 극지역 안전훈련은 국제인증 훈련시설인 해양수산연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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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및 육상안전, 소방안전, 응급처치(심폐소생술), 헬기안전에

대한 실습훈련으로 진행된다. 또한 극지해역 운항 전문인력 양성은

극지연구소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활용하여 북극해 항해 시

추진될 예정이다.

양 기관이 상호 인프라를 협력 활용함으로써 극지역에 대한 

국제 수준의 안전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운영하는

시너지를 창출하게 된다.

□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극지연구소장 

및 양 기관 주요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본원(부산 영도)에서 개최된다.

□ 극지연구소는 2009년 건조된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비롯하여 

2014년에 준공된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 이르기까지 최근 

극지인프라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에 따라 잠재적인

위험 요소도 증가된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맞춤형 극지안전훈련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극지 현장에서의 

위기대응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예동 소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양 기관이 극지연구 

발전에 함께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남․북극

현지에서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제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극지연구소 대외협력팀 이지영(☎ 032-770-8630 / 010-3602-9305) 또는 

조운호 담당(☎ 032-770-8631 / 010-4729-2406)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